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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simple 

control models of Hayes (2012)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ere Moderating Effects depending on 

the level of self-esteem, willpower and belief that are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e's retirement and Athlete's period. [Methods] To achieve this objective, a total of 259 retirees 

were collected from data on retirement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data processing method presented 

the reli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measuring instrument through technical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n addition,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PROCESS command statement in IBM 20 to examine the regulatory effect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was the significant model of Hayes (2012)'s three 

simple control models. It is up to the researcher to choose which model to choose, but when selecting 

the model, the justification of the variables mus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basis, and the 

reliability of the variables must be put in to produce reliable and reasonable results. The second was to 

verif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tirement factor(10) and the Athlete's period has an adjustment 

effect based on self-esteem, willpower and belief. Among the psychological factors, the Moderating 

Effects was greatest in the influence of belief on the Athletes' period, and the more reasons for 

retirement, the longer the Athletes' period than the weaker. The combined mental strength of all three 

psychological factors combined shows that the combined effect of control also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layer's ability to survive by combining with the retirement factor. In particular, sportsmanship has 

resulted in a better mix of retirement factors than the sense of Self-esteem and will, resulting in a 

longer increase in the capacity. [Conclusion] Therefore, players who long for a player always keep 

their dreams of becoming a big star in mind, and ask me to always keep the belief in hope that I will 

enjoy my career for a long time.

Key words: Moderating Effects, Retirement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1)

논문 투고일∶2019. 03. 07.

논문 수정일∶2019. 11. 12.

게재 확정일∶2020. 01. 02.

* 교신저자 ∶채진석(chejinseok@hanmail.net).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2014S1A5B5A02016834).

서 론

은퇴요인이 발생하면 선수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 한 

예로 프로진출에 실패하고 은퇴하여 진로전환 과정을 경

험한 대학야구선수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결과 진

로불안과 진로전환 고민이 처음 시작 이였다고 한다

(Park, et al., 2016). 진로 전환 준비와 과정을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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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로결정과 새로운 비전, 아쉬움과 자기만족으로 도출 

되었다는 이 연구는 현역선수의 은퇴원인에 따른 진로상

담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운동선수는 여러 상황에

서 은퇴원인이 발생하면 고민과 함께 은퇴를 미룰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의 갈등 속에서 심리적 부

담감을 앉고 이 은퇴문제를 대할 것이다(Lerch, S. H., 

1984). 은퇴시기의 결정은 은퇴원인의 정도에 차이와 심

리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운동선수가 경기력이 좋은 선수라도 프로선수로의 평

균기간이 3내지 4년간이라 했고, 프로선수생활은 길어야 

30대 전, 후반이며, 부상을 당하거나 후보로 떨어지는 시

기가 은퇴를 고려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Eitzen & 

Sage, 1997).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살이 되면 은퇴

를 떠올리며, 한국의 국가대표선수는 20에서 30대에 은

퇴를 한다고 하였다(Lee, 2008). 은퇴하지 않고 현역을 

연장시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은퇴원인을 제거하

면 될 것이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은퇴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선수에게 은퇴원인이 발생 

한다면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심리적 저항

은 존재한다(Coakley, 1983; McKenna & Thomas, 

2007). 

선수마다 은퇴에 대처하는 형태가 다를 것이고 받아드

리는 자세 또한 다를 것이다. 심리적 자존감의 크기와 의

지와 믿음의 수준에 따라 선수생명력(20살 이상 은퇴까

지 선수 생활 기간)에 차이가 일을 것이라는 연구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나 심리요인이 조절변수가 되어 종속변

수에 영향을 주는 논문은 다수 존재 한다(Yoon et al., 

2011; Kwak, 2012; Park & Kim, 2013; Park & Yoo, 

2014; 2014; Kim et al, 2015; Kim & Cho, 2016; 

Baek & Yang, 2016; Kim, 2017; Choi, 2018). 은퇴

원인이 각각의 선수에게 다르듯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의 

수준도 다름에 따라 선수 생활 유지 기간인 선수생명력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면 은퇴시기를 늦추고 싶은 선수에

게는 좋은 상담 자료이다. 

최근 2016년 이후 4년간 스포츠분야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s)와 관련된 논문은 약115편이였고 

이 중 심리요인이 조절변수로 제시되어 검증하려는 논문

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조절효

과는 경기력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스포츠과학자들에

게 다양한 스포츠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변인들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경기력과 관련하여 시너지효과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방향 또는 강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한다(Baron & Kenny, 

1986). 이 조절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제2의 독

립변수로 둘 사이관계는 조절변수 수준(level)에 따라 달

라지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립변인이 조절변인과 상

호작용해서 종속변인(criterion variable)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한다(Seo, 2010). 따라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s)와 관련된 조절변수 선정은 관련 이론을 근거를 

기초로 해야 한다(Baron & Kenny.,1986; Jaccard et 

al., 1990). 이를 토대로 은퇴요인이 선수생활 기간에 영

향을 줌에 있어서 심리요인인 자존감, 의지, 믿음이 의미 

있게 조절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 자아존중감

(self-esteem)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

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

고 믿는 마음이다. 자아존중감은 학업 성적, 리더십, 위기

극복능력, 대인관계 등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Kim(2017)은 자원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빈곤가정의 탄

력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교육수준과 믿음, 사

고, 자아존중감등 심리적 요인을 들었다. Jeon(2014)은 

대학선수의 중도 탈락 시 심리적 불안감을 제시하였다. 

Yoon et al., (2011)은 저소득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스

포츠바우처 참가와 셀프리더십 간에 자아존중감 및 자아

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Choi(2018)은 

유소년 운동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학교

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에서 전문성수준을 조절변수로 

하여 중재효과를 제시하였다. 

의지력(意志力)이란 어떤 일에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

음의 작용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 나가

는 힘이다. 좁은 뜻으로는 두 개 이상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하고자 결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은퇴원인이 발생하여 은퇴의 기로에 섰

을 때 은퇴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나아 갈 것인지는 

선수의 의지력에 달려있다. Sin & Kang(2014)은 의지

력과 집중력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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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e & Kim(2009)은 심리기술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의지력은 대인관리와 훈련관리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Kim & 

Kim(2010)은 태권도선수의 경기력 심리결정 요인의 중

요도 산출에서 의지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스포츠 재

능의 개인적 특성은 신체능력(동적체력, 정적체력, 체격)과 

정신능력(집중력, 의지력, 조절력)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믿음은 본 연구에서는 능력믿음을 말한다. 능력믿음은 

Dweck(1986)이 학습영역에서 목표의 개념화를 설명하

기 위해 처음으로 제안한 능력의 자기이론(self-theories 

of ability)에서 시작한다. 이를 기초로 Heyman & 

Dweck(1992)은 운동선수의 믿음이 자신의 목표성향, 

자기조절, 노력, 내적동기 등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

적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스포츠 상황에서도 

Sarrazin et al(1996)은 성취목표와 능력믿음과의 관계

를 알아본 결과, 자기성향의 학생 보다 과제성향의 학생

들의 운동능력이 더 향상 되었다고 하였다. 

Kwak(2012)은 여자체조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스

포츠능력믿음과 체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기관

리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규명하였다. Park & 

Kim(2013)은 학생 운동선수의 스포츠능력믿음과 성취

목표 및 행동조절의 구조적 관계에서 스포츠 능력믿음과 

성취목표 및 행동조절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학습과 노력에 의해 증가된다고 보는 믿음은 과제성향목

표를 예측하고 과제성향목표는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이는 본 가설의 믿음이 행동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

라는 점과 일치한다. 

정신력을 본 논문에서는 자아존중감+의지+믿음으로 

정의 하였다. 정신력(자존감+의지+믿음)이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

았다. 그 결과 정신력이라는 조절변수는 은퇴요인이 선수

생명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현대 심리학 연구가 진행된 

현재에는 정신력이라는 조작적 정의가 어려운 개념보다는 

“동기 이론”(motivation), “회복탄력성”(resilience), “심

리적 강인성”(mental toughness/hardiness)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Kwon et al, 2018). 정신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Kim et all(2010)은 태권도 선수

들의 정신력 개념 구조 파악에서 정신력 개념은 집중력, 

자신감, 투혼, 승부욕, 최선의 노력 등으로 정리하고 

Kim et al(2017)은 스포츠자신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

신력의 불굴의 투지간의 관계에서 과제성향은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현재 은퇴준비 기간 동안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을 다

루는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Jang, 2016; Won & Kim, 

2017; Won et al., 2018). 특히 은퇴원인을 밝히고 은퇴 

당시 심리요인을 측정하는 측정도구개발은 더욱 그렇다

(Kim et al., 2015; Won & Kim, 2017; Chae et al., 

2018). 중도포기의 사유는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Oldridge(1984)의 운동참가에 관한 연구에서 운동에 대

한 참여의 지속성을 향상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은 연

령, 직업형태, 생활양식 등이 개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

이 선수로써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중도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은퇴원인이 현역선수 기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문

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Park et al(2018)은 운동선수

의 은퇴요인의 주요인자는 부상이며, 부상을 당하면 부상

기간 동안 운동 감각 또한 떨어지게 되어 경기 출전이 줄

어들며, 더구나 부상기간이 길어지면 성적도 하락하여 은

퇴시기가 당겨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팀으

로 있었던 모 선수는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운동선수는 실업이나 프로팀

에서 선수생활 도중 부상과 체력 및 성적저하, 진로변경, 

계약해지 등 여러 요인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에 따른 고민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선수 개개인

에 다가오는 심리적 요인의 충격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Chae et al., 2018). 이러한 선행연구관점에서 선수들

에게 은퇴요인이 발생 했을 때 심리적 요인 중 자존감, 의

지, 믿음은 선수생명력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 할 것인지, 

즉 심리적요인이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유

의미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Hayes(2012)의 단순조절모형 3가

지를 이용하여 위계적조절회귀모형의 차이를 서로 비교

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운동선수의 은퇴요인과 선수생

명력간의 관계에서 심리요인인 자존감, 의지력, 믿음의 

수준에 따라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은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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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현역선수들에게 은퇴원인이 발생 시 고민으로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심리적 요인을 강화한다면 주도적

으로 선수생명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이다. 

연구문제와 가설

문제1. Hayes(2012)의 단순조절모형 3가지 비교는 

어떤 의미인가?

문제 2. 은퇴요인과 선수생명력에 관한 심리요인의 조

절효과 

가설1. 자존감에 따라 은퇴요인이 선수생명력에 미치

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의지에 따라 은퇴요인이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믿음에 따라 은퇴요인이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정신력에 따라 은퇴요인이 선수생명력에 미치

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대한체육회에 3년 이상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서 대학선수 이후 은퇴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형

성하였다. 은퇴요인이란 더 이상 선수로서 대한체육회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요인을 말한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Chae et al(2018)가 개발한 설

문지를 이용 하였다. 2017년까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비확률표집인 편의 표집을 실시하였

다. 1차, 2차 설문조사한 결과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결측값이 많은 자료는 제외하고 259명의 설문자료를 사

용하였다. 피험자의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이 은퇴요인 척도는 Chae et al(2018)개발한 측정도

구를 이용하여 71문항(5점척도-전혀아니다. 아니다. 보

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이 사용되었다. 설문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은퇴원인 13개변인 중에서 탐색적요

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인 10가지(54문항)인 사고중독, 직

업계획, 가족경제, 인기, 단체생활, 부상, 대인관계, 경쟁

력, 운동자세, 계약으로 축소 할 수 있었다(Table 1). 

은퇴심리적변인에 사용된 척도는 자존감, 의지, 믿음

이며, 자존감은 Rogenberg가 1965년에 개발한 자존감 

척도와 Choi(2018)가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의지는 

Yoo(2011)의 다차원적 스포츠 재능발달 척도의 개발의 

위계성과 동일성 분석에서 제시한 의지력 문항을 믿음은 

박중길, 김기형(2010)이 개발한 스포츠 능력믿음과 행동

조절을 측정 검사지를 이용한 문항을 본 연구 목적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전문가 1차, 2차 회의를 거쳐 재구성하

였다. 이렇게 하여 총 15개 문항 중 탐색적요인분석을 통

해 12개 문항에 잠재변인 3가지(자존감, 의지, 믿음)로 

구성 하였다(Table 1).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ntrol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tems

1.Accident(9) 
2.Jobplan(7) 
3.Popularity(3) 
4.Economy(10) 
5.Relationship(5) 
6.Injury(3) 
7.Competitiveness(6)8.
Posture (4)
9.Group(3) 
10.Contract(4) 

1.Self-esteem(4) 
2.Willingness(4) 
3.Belief(4)

1.Athletes' 
Period(1)

Table 1. Variables and Items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

도는 확인적요인분석과 크롬바하 을 실시하여 제시하

였다. 설문지 문항의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집단(교수 12

인)으로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퇴요인에서의 개

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CR)는 .775-.956, 분

산추출지수(AVE)는 .537-.879까지 나타났고(Table 3) 

심리적요인에서의 개념신뢰도(CR)는 .875-.924, 분산

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는 .644 

.752까지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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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evel N %

Gender
Female 62 23.9
Male 197 76.1

Age at Retirement
in one's early twenties 138 53.3
in one's late twenties 76 29.3

in one's thirties or older 45 17.4

Characteristics of 
events

speculative stocks 128 49.4
a non-speculative sport 131 50.6

By the number of 
athletes 

Personal event 169 65.3
Group event 90 34.7

Injury experience 
status

Have 218 84.2
None 41 15.8

Operation 
experience status

Have 110 42.5
None 149 57.5

Affiliation
University teams 121 46.7

Business sport teams 97 37.5
Professional teams 41 15.8

The monthly 
income of one's 

career

2 million won lower 106 40.9
Over 2 million won and 

under 5 million won. 67 25.9

5 million won in excess 86 33.2

Table 2. subject's characteristics

Fornell & Lacker(1981)가 제시한 .70과 .50보다 모

두 높았다. 따라서 수렴타당도는 검증되었다. 또한 은퇴

요인의 분산추출지수의 최소값인 .537과 심리요인의 분

산추출지수의 최소값인 .644가 상관계수의 제곱값 중 가

장 큰 값보다 크게 나타나 본 자료는 판별타당도가 성립

한다. 즉, 잠재변인 간 상관성이 판이하다는 결과이다.

확인적요인분석의 은퇴요인 적합도를 살펴보면 

Q(2.19, P<.05,  ,  ,  )값이 영가

설을 기각하는데 이는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경우로 

이때 다른 적합도인   ,   , 

RMSEA=.060를 본다. 심리적요인 또한 Q(2.95)값이 

자료와 모형이 부합하지 않으나,  , 

 , (P<.05), 다른 적합도인   , 

  , RMSEA  이 Bentler, & 

Bonett(1980)가 제시한 TLI와 CFI값이 .90이상, 

RMSEA는 .08이하이면 어느 정도 모집단의 근사치 오차

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보

고 하였다.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알려주는 Cronbach's α

값은 .795-.944(Table 3)로 나타내고 있어 조사도구의 

신뢰도 지표 기준인 .70이상임을 확인하였다(Hair et 

al., 1998). 이 기준으로 볼 때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

당성은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분석 절차

자료 분석 절차의 첫 번째는 수집된 자료를 SPSS Ver. 

20.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코딩 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간의 관련 정도를 알 수 있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인 은퇴원인과 심

리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요인

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분산추출지수와 개

념신뢰도 및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는 Hayes(2012)의 조절모형 중 단순조절모형 

3가지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IBM 20의 PROCESS macro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Hayes교수는 조절효과,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매

개된 조절효과 등을 모두 합쳐 76개의 모델 즉, '조건부 

모델'를 분류하여 process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

다. 그 중 단순조절회귀모형을 <Fig 2, 3, 4>에 제시 하였

다. 모형1은 독립변수 하나, 조절변수 하나로 이루어진 

회귀방정식이며(Fig 2), 모형2는 독립변수 하나 조절변

수 수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회귀모형이다(Fig 3). 모

형3은 독립변수 수가 2개 이상이고 조절변수가 1개인 회

귀방정식이다(Fig 4). 이상 3가지 회귀방정식을 서로 비

교하고자 1단계는 통제변수, 2단계는 독립변수(은퇴요

인) 3단계는 조절변수(심리요인). 4단계는 은퇴요인*심

리요인의 상호작용변수가 투입 되었다. 

각 단계마다 F 변화량이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고 상호

작용항이 투입된 마지막 4단계에서 F 변화량의 유의성으

로 조절효과의 유/무를 최종 판단한다. 세 번째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서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즉, 어떤 

요인이 조절효과로 작용하여 독립변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심리적 요인(자존감, 의지, 믿음)에 따라 은퇴원인이 선수

생명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

계적조절회귀분석(Hierarchic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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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question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Variances Estimate CR AVE Cronbach's α

Self-esteem27 .839 .223

0.924 0.752 .897
Self-esteem28 .848 .206

Self-esteem29 .841 .219

Self-esteem30 .786 .258

Self-esteem26 .525 .765

0.875 0.644 .842
Willingness35 .845 .207

Willingness36 .870 .187

Willingness38 .857 .211

Belief42 .771 .411

0.879 0.648 .909
Belief43 .903 .179

Belief44 .874 .247

Willingness39 .692 .604

Accident36 .884 .176

.956 .879 .944Accident39 .944 .092

Accident41 .941 .084

Economy18 .754 .445

.903 .758 .876Economy5 .868 .160

Economy6 .935 .098

Popularity1 .490 .838

.812 .605 .795Popularity2 .869 .245

Popularity3 .928 .130

Group3 .873 .180

.933 .822 .915Group24 .929 .105

Group25 .857 .226

Injury43 .692 .892

.775 .537 .827Injury44 .865 .358

Injury45 .812 .375

Contract22 .873 .200

.910 .770 .906Contract23 .850 .317

Contract24 .901 .168

Relationship8 .890 .215

.918 .789 .914Relationship9 .878 .239

Relationship10 .887 .175

Posture16 .877 .309

.831 .622 .867Posture17 .866 .372

Posture20 .745 .582

Competitiveness4 .797 .390

.818 .601 .801Competitiveness5 .829 .280

Competitiveness8 .701 .533

Job27 .695 .777

.784 .550 .835Job31 .875 .344

Job32 .822 .451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of Psych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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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수나 조절변수, 종속변수 모두 연속변수이며 1

단계 투입은 가외변인인 성별을 통제하기위해 성별변인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2단계는 평균집중화한 

독립변수을 투입하고 3단계는 평균집중화한 조절변수, 4

단계는 상호작용항{(독립변수평균화*조절변수평균화)}

을 투입하였다. 원점수를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

하는 이유는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여 예측변인과 조절변

인의 곱으로 상호작용항을 생성한다면 상호작용변수는 

예측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라 한다(Cohen et 

al., 200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에서 독립변수의 평

균값을 빼주고, 다시 조절변수에서 조절변수 평균값을 빼

주어 이들 간의 곱으로 상호작용항을 산출하였다. 상호작

용효과가 유의미 할 경우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Fig 5, 6, 7>에 제시하였다. <Fig 5, 6, 7>에서 독립변수

인 은퇴요인의 집단 구분은 평균에서 1표준편차 아래는 

Lower, 평균에서 1표준편차 위는 High로 정하였고 조절

변수 특정값 구분은 평균에서 1표준편차 아래는 Lower, 

평균주위는 Middle, 평균에서 1표준편차 위는 High로 

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관계

를 나타내는 단순회귀선들의 기울기를 확인 하였다. 이 

때 각 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집단의 기울기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Seo, 2010).

연구결과

1. Hayes의 3가지 단순조절모형비교

Hayes(2012)가 제시한 3가지 단순조절모형을 <Fig 

2, 3, 4>에 제시하였다. Fig 1.은 일반적인 조절효과 모

형이다. 심리요인이 선수생명력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위

계적회귀분석을 각 단계별로 실시하였다(Table 4).

<Fig 2>는 <Table 4>의 모형 1에 해당하며, 1단계에서

는 통제변인인 성별요인만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인 은퇴변수 10개를 합 점수(평균) 내어 하나의 변수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심리요인만 투입했

다. 이 심리요인은 자존감+의지+믿음을 합 점수(평균)

내어 하나의 변수로 한 것이다. 마지막 4단계는 은퇴요인

과 심리요인의 상호작용항만 투입하였다. 심리요인의 조

절효과는 유의하지(p=.789) 않았다.

<Fig 3>은 <Table 4>의 모형 2에 해당하며, 모형 2가 

모형 1과 다른 점은 3단계에서 조절변수로 심리요인 3개

를 각각 모두 투입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4단계에서 조

절효과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5). <Fig 4>는 

<Table 4>의 모형 3에 해당하며, 모형 3이 모형 2와 다른 

점은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은퇴요인 10가지를 모두 사

용했다는 점과 3단계에서 심리요인 3가지를 다시 합 점

수로 하여 한 가지 심리요인(정신력)으로 투입했다는 점

이다. 

그 결과 마지막 4단계에서 은퇴요인과 심리요인의 상

호작용으로 선수생명력에 유의미한(p=.014) 조절효과

가 나타났다(Table 4). 그러나 PROCESS로의 검정은 

독립변인이 하나만 투입되게 되어 있어 모형3과의 비교

는 불가능 하였다. 3가지 조절모형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론적 근거 없이 여러 독립변수나 조절변수를 합점수 내

어 하나의 변수로 조작한다면 모형 1, 2에서의 2단계에

서처럼 조절변수로 의미가 없게 되며, 오히려 검증력을 

떨어드릴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Chaplin, 1991; 

Cohen et al., 2003).

Model     PROCESS

Mode
l 1

1step .067 .067 18.6 .001

P>.05
2step .073 .005 1.5 .225

3step .138 .065 19.2 .001

4step .138 .001 .07 .789

Mode
l 2

1step .067 .067 18.6 .001

P>.05
2step .073 .005 1.5 .225

3step .155 .082 8.2 .001

4step .176 .020 2.1 .105

Mode
l 3

1step .067 .067 18.6 .001

2step .219 .151 4.78 .001

3step .232 .014 4.37 .038

4step .300 .068 2.29 .014

Table 4. Comparison o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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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요인에 의한 조절효과 검정 

자존감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해 위

계적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독립변수(은

퇴요인)만을 투입한 회귀모형이다. 모형 2는 독립변수

(은퇴요인)+조절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모형3은 은퇴

요인+조절변수+상호작용변수(은퇴요인*조절변수)모

두를 투입한 회귀모형이다. 

<Table 5>는 새롭게 투입된 변수들이  과값을 얼

마나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처음 성별변수

만 투입한 1단계의  값은 .067, F변화량은 18.593이

며, 이때 유의하였다(p<.001). 다음 은퇴요인만 투입한 

2단계는 값이 .219로 모형1에 비해  의 증가량은 

.151(15.1%)증가 하였고 F값의 변화량은 4.778 증가하

여 유의미하였다(p<.001). 3단계는 조절변수인 자존감

이 투입되었지만 유의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자존감

이 은퇴요인과 어우러진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4단계에서

modul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Athletes' Period)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elf-esteem

 .067 .219 .224 .302

 .064 .184 .186 .237

 .067 .151 .005 .078

 18.593*** 4.778*** 1.559 2.65**

Willingness

 .067 .219 .230 .280

 .064 .184 .193 .213

 .067 .151 .012 .050

 18.593*** 4.778*** 3.786 1.640

Belief

 .067 .219 .238 .308

 .064 .184 .201 .243

 .067 .151 .019 .070

 18.593*** 4.778*** 6.249* 2.381*

 Mental 
power 

 .067 .219 .232 .300

 .064 .184 .195 .235

 .067 .151 .014 .068

 18.593*** 4.778*** 4.371* 2.289*

df1 1 10 1 10

df2 257 247 246 236
*,  **, ***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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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단계보다 (7.8%)을 나타났고 F값의 변화량은 

2.650로 증가하여 유의미하였다(p<.01). 즉, 자존감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항(은

퇴요인*자존감)이 투입된 4단계에서는 유의미 하였다.

이것은 자존감이 선수생명력에 조절의 효과를 잘 나타

내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확

인하였으므로, 조절변수의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작

용효과가 나타났는지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식을 유도하고 이를 <Fig 5>에 제시 하였다. 이

를 살펴보면 자존심이 강한 선수는 약한 선수보다 선수생

명력이 높다는 것이다. 즉, 선수생활이 오래된 경우 은퇴

요인의 인정 폭은 클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높은 선수는 낮은 선수보다 선수생명력이 크고 

지속하는 비율도 더 크게 나타났다. 

의지의 수준에 따라 은퇴요인이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있었는지 제시하였다. 3단계에서 조절변수

(의지)가 투입되었지만 유의미하지는 못하였다. 최종 상

호작용항이 투입된 4단계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아

(p>.05)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믿음이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

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었는지 제시하였다.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최종 조절효과의 

유의성 판정은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마지막 4단계에서 

 의 변화량(.070)이 유의미하다면 믿음의 수준은 은

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믿음이라는 조절변수는 은퇴요인이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유의미한 조절효

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

였으므로, 조절변수의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효

과가 나타났는지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식을 유도하고 이를 <Fig 6>에 제시 하였다. 이를 살

펴보면 은퇴요인이 많을수록 믿음이 강한 선수는 약한 선

수보다 선수생명력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약한 선수는 강한 선수보다 선수생명력을 

지속하는 변화율이 오히려 컸다.

정신력(자존감+의지+믿음)이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단

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최종 

조절효과의 유의성 판정은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마지막 

4단계에서  의 변화량(.068)이 유의미하다면 믿음의 

수준은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신력이라는 조절변수는 은퇴요

인이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은퇴요인과 어우러

져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조절효과가 유

의미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절변수의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지 회귀계수를 이용하

여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식을 유도하고 이를 <Fig 7>에 

제시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정신력이 강한 선수는 약한 

선수보다 선수생명력에 있어서 더 오래 선수 생활을 지속

되었다. 

끝으로 모형3(조절변수: 정신력)을 같은 연구구조로 

H:b=1.8

L: b=.92

  

H: b=1.2

L: b=2.54

H: b=3.02

L: b=2.26

  

  

Fig 5. Interaction effect of Self-esteem   Fig 6. Interaction effect of Belief ability   Fig 7. Interaction effect of mental power



68 Jin-Seok Chae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모형과 비교한 결과, 모형 적합

성을 판별 할 수 있는 지수인 CMIN/df(Q)=1.755

(:1231.8, df : 702, p<.01), TLI=.889, IFI:.913, 

CFI=.910, RMSEA=.054가 도출되었다. 이 수치는 수

용기준치인 (RMSEA<.1, or .90<적합도)에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Hayes(2012)의 단순조절모형 3가지를 이

용하여 위계적조절회귀모형의 차이를 서로 비교함과 동

시에 이를 토대로 운동선수의 은퇴요인과 선수생명력간

의 관계에서 심리요인인 자존감, 의지력, 믿음의 수준에 

따라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 이

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계적조절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결과인 Hayes(2012)의 단순조절모형 3가지

의 비교에서 모형1과 모형2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형3에서 심리요인과 은퇴요인의 상호작용으

로 선수생명력이 길어지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모형 1은 독립변수, 조절변수 모두 각각 1개씩 투입하였

다. 즉, 독립변인인 은퇴요인 10개를 평균 내어 하나의 

변수로 만든 것이고 조절변인인 심리요인은 3개를 평균 

내어 1개 변인으로 만든 것이다. 모형2 또한 독립변수를 

10개에서 1개로, 조절변수는 3개에서 3개로 투입한 것이

다. 모형3은 독립변수 10개에서 10개로, 조절변수 3개에

서 1개로 평균을 낸 것이다. 이처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를 여러 개를 투입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로 해야 할지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Jaccard et al., 1990). 

즉,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는 연구자의 몫이지만 모형을 

선택했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한다. 

모형1과 모형2에서처럼 신뢰도가 높은 독립변수 10개

를 하나의 변수로 변환한다면 신뢰도는 반감 될 것이고 

검증력은 떨어드릴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Chaplin, 1991; Cohen et al., 2003). 즉, 조절변인과 

독립변인의 신뢰도가 낮을 경우 두 변인의 곱으로 만들어

진 상호작용항도 신뢰도가 떨러질 것이다. 그 이유는 상

호작용항은 두 변인의 신뢰도의 곱으로 생성되기 때문이

다(Busemeyer & Jones, 1983). 

상호작용 변수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상호작용 표준오

차는 높아지고 결국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

은 내려가게 된다(Aguinis, 1995). 그러나 모형3에서처

럼 의미 있는 독립변수는 모두 살리되 조절변수인 심리요

인인 자존감, 의지, 믿음은 인간의 정신력 안에 상호 공존

하며 비례 관계에 있음이 이론적 배경에 있다면 조절변인

을 사용하는 심리요인 3가지(자존감, 의지, 믿음)를 하나

의 변수(정신력)로 변환함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겠다. 최

종 PROCESS을 이용 Hayes(2012)의 3가지 단순조절

모형을 검정한 결과 모형1과 모형2의 결과는 일치하나 

모형3은 비교 불가였다. 왜냐하면 모형3은 독립변인이 

여러 개 투입하는 모형 이였으나 PROCESS는 독립변인

을 하나만 투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연구결과에서 자존감과 은퇴요인이 어우러진 

상호작용은 선수생명력에 의미 있는 조절효과를 나타내

었다. 이것은 자존감이 선수생명력에 조절의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절변수의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효과가 나타났는지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자존심이 강한 선수는 약한 선수보다 선수생명력이 높다

는 것이다. 즉, 선수생활이 오래된 경우 은퇴요인의 인정 

폭은 클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높

은 선수는 낮은 선수보다 선수생명력이 크고 지속하는 비

율도 더 크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자존감과 같은 의미의 자아존중감의 조

절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Yoon et al(2011)은 저소득가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스포츠바우처 참가와 셀프리더십 

간에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가 있

었다고 하였다. 또한 Kim & Cho(2016)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을 독립

변수로 성별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활동 수

준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Kim et 

al(2014)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기존중감은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선수

들이 지각한 코치의 통제적 행동과 자율성지지 행동은 자

기존중감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 또는 촉진 

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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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리요인인 의지의 수준에 따라 은퇴요인이 선

수생명력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있었는지 제시하였다. 은

퇴요인이 선수생명력에 영향을 줄 때 자신의 의지수준에 

따라 조절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믿음이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

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었는지 제시하였다. 믿음이라는 조

절변수는 은퇴요인이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은

퇴요인과 어우러져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

다.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절변

수의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은퇴요인이 많을수록 믿음이 강한 선수는 약한 

선수보다 선수생명력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약한 선수는 강한 선수보다 선수생명력을 

지속하는 변화율이 오히려 컸다. 믿음은 본 연구에서는 

능력믿음을 말한다. 운동선수의 믿음이 자신의 목표성

향, 자기조절, 노력, 내적동기 등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Heyman & 

Dweck, 1992). 스포츠 상황에서도 Sarrazin et al. 

(1996)은 성취목표와 능력믿음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기성향의 학생 보다 과제성향의 학생들의 운동능력이 

더 향상 되었다고 하였다. Biddle, et al(1999)도 믿음이 

자기성향목표와 과제성향목표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Lee & Kim(2010)은 믿음이 숙달접근 목표성향과 수행

회피목표를 예측하다고 하였고, Park & Kim(2010)은 

운동선수의 스포츠 능력믿음과 성취목표 및 행동조절의 

구조적 관계에서 학습과 노력에 의해 증가된다고 보는 믿

음은 과제성향목표를 예측하고 과제성향목표는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조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했다고 하였다. 

Kwak(2012)은 논문에서 여자체조선수들의 성취목표

성향이 스포츠능력믿음과 체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은 자기관리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 

논문은 본 논문의 설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능력믿음

이 본 논문에서는 조절변수 이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스포츠능력믿음이 성취성향에 긍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정신력을 본 논문에서는 자아존중감+의지+

믿음으로 정의 하였다. 정신력(자존감+의지+믿음)이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Yoo(2011)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와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스포츠 재능발

달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12개 요인(동적체력, 정적체력, 

체격, 집중력, 조절력, 의지력, 정신적 지원, 정보적 지

원, 물질적 지원, 양적연습, 질적연습, 정신연습)과 4개 

차원(신체능력, 정신능력, 사회적 지원, 운동연습)의 위

계적 구조를 타당하게 검증 했다. 여기서 스포츠 재능의 

개인적 특성은 신체능력(동적체력, 정적체력, 체격)과 정

신능력(집중력, 의지력, 조절력)의 차원으로 구분한 것은 

본 연구의 정신력 안에 의지력을 포함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현대 심리학 연구가 진행된 현재에는 정신력이라는 조

작적 정의가 어려운 개념보다는 동기이론, 회복탄력성, 

심리적 강인성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신력

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Kim et al(2010)은 태권도 선수

들의 정신력 개념 구조 파악에서 정신력 개념은 집중력, 

자신감, 투혼, 승부욕, 최선의 노력 등으로 정리하였다. 

Kim et al(2017)은 스포츠자신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

신력의 불굴의 투지간의 관계에서 과제성향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본 연구와는 

세세하게 같지는 않지만 정신력이 과제성향이나 목표지

향 성향 또는 경기력 등을 향상 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

은 본 연구의 결과인 정신력이라는 조절변수는 은퇴요인

이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와 맥을 같이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Hayes(2012)의 단순조절모형 3가지를 이

용하여 위계적조절회귀모형의 차이를 서로 비교함과 동

시에 이를 토대로 운동선수의 은퇴요인과 선수생명력간

의 관계에서 심리요인인 자존감, 의지력, 믿음의 수준에 

따라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 이

였다. 연구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결론은 연구에 투입되는 독립변인의 수와 조

절변인의 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르다. 어떤 모형을 선

택하느냐는 연구자의 몫이지만 모형을 선택했을 때는 합

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한다. 투입해야 하는 변인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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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적 근거와 신뢰도가 높은 변인을 투입해야 신뢰롭

고 타당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모형1과 모형2에서처

럼 신뢰도가 높은 독립변수 10개를 하나의 변수로 변환

한다면 신뢰도는 반감 될 것이고 검증력은 떨어드릴 가능

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모형3에서처럼 의미 있는 독립

변수는 모두 살리되 조절변수인 심리요인인 자존감, 의

지, 믿음은 인간의 정신력 안에 상호 공존하며 비례 관계

에 있음이 이론적 배경에 존재한다면 조절변인을 사용하

는 심리요인 3가지(자존감, 의지, 믿음)를 하나의 변수

(정신력)로 변환함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겠다. 따라서 구

조방정식의 연구모형과도 일치하는 모형3이 본 연구에서

는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다. 

두 번째 연구결과는 은퇴요인(10가지)과 선수생명력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 의지력, 믿음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였다. 3가지 심리적요인 중에서 

믿음이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조절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조절효과가 유의미

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절변수의 어떤 수준에서 어떻

게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은퇴요인이 많

을수록 믿음이 강한 선수는 약한 선수보다 선수생명력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3가지 심리요인을 모두 합한 정신력

으로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

생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능력믿음이 강한 선수는 자이존중감이나 의지에 

비해 은퇴요인과 잘 혼합되어 선수생명력을 더 길게 증대 

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선수 생활을 오래하고 싶은 선수들은 대 스타

가 되는 꿈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나는 선수 생활을 

즐겁게 오래 할 것이라는 희망의 믿음을 항상 마음 판에 

새기며 선수 생활을 할 것을 당부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

구의 이론적 의의와 실제 상담 및 교육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하였고 현장에서 현역선수들에게 심리

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을 키어주며, 능력믿음을 심어주는 

교육을 상시 준비 할 필요성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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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의 은퇴요인과 선수생명력의 관계에서 심리요인의 조절효과 모형비교 

채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조교수

[목적] 본 연구는 Hayes(2012)의 단순조절모형 3가지를 이용하여 위계적조절회귀모형의 차이를 서로 비

교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운동선수의 은퇴요인과 선수생명력간의 관계에서 심리요인인 자존감, 의지력, 믿

음의 수준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총 

259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요인, 심리요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처리방법은 기술통계, 빈도분석, 확

인적요인분석, 신뢰도분석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IBM 20에서의 PROCESS 

명령문을 이용하여 위계적회귀분석를 실시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Hayes(2012)의 단순조절모형 3가지 중 모형3이 유의미한 모형 이였다.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는 

연구자의 몫이지만 모형을 선택했을 때는 변인의 당위성이 이론적 근거에 의해 성립되어야하며, 아울러 신뢰

도가 높은 변인을 투입해야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은퇴요인(10가지)과 선수생명

력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 의지력, 믿음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였다. 심리적요인 중에서 

믿음이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은퇴요인이 많을

수록 믿음이 강한 선수는 약한 선수보다 선수생명력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3가지 심리요인을 모두 합한 정신

력으로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또한 은퇴요인과 어우러져 선수생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스포츠능력믿음이 강한 선수는 자이존중감이나 의지에 비해 은퇴요인과 잘 혼합되어 선수생명력을 

더 길게 증대 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론] 따라서 선수 생활을 오래하고 싶은 선수들은 대 스타가 되는 

꿈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나는 선수 생활을 즐겁게 오래 할 것이라는 희망의 믿음을 항상 마음 판에 새기

고 선수 생활을 할 것을 당부한다. 

주요어: 은퇴요인, 심리요인, 선수생명력,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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